
알뜰주유소, 정부-정유기업 갈등
일방적 공급자 입찰에 난색 … 고속도로 168개 주유소도 전환

알뜰주유소를 두고 지식경제부와 정유기업들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.

11월3일 지식경제부가 <알뜰주유소 추진계획>을 발표하면서 정유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하겠다는 방침을 내

놓자 정유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지경부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국내 정유기업으로부터 싼값에 공동 구매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

고 11월 공급자를 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.

이에 정유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“알뜰주유소에 기름을 싸게 주고 다른 주유소에 비싸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”고

지적했으며, 또 다른 관계자는 “정부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겠다는 것”이라며 “정유기업들

이 입찰에 응할지, 정부가 목표대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”이라고 밝혔다.

정유기업 자영 주유소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.

강남의 한 자영 주유소 사장은 “주유소끼리 경쟁이 치열한데 알뜰주유소까지 들어선다면 주유소 사업을 하

지 말라는 얘기”라고 반발했다.

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168개 주유소도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킬 방침이지만, 반

발 분위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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